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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직전의 세상 

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그 중에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사람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기 직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창세기 6:6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했고 계획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는 부패와 포악함이었다. 사람이 쏟아 놓는 부패와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 

생육과 번성하여 인구가 늘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지만 그 반대였다. 이미 생육과 

번성은 올바른 결혼관계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성적타락으로 죄가 확산되는 통로가 되어 있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창세기 6:1-2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서로 혼인하지 않았었다. 이 구절에서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인데 일단 더 중요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라멕이 시작한 일부다처제도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아내로 삼게 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좋아지면 그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인데 선악과를 먹을 때의 ‘본즉’, ‘보암직하고’, ‘먹은지라’와 같은 패턴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대로 선택하는 패턴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1) 천사들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천사는 육이 없고 천사와 인간이 혼인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다. (2) 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 왕족을 의미한다는 견해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리스까지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신이라 칭하거나 신의 아들이라 선언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파라오를 계속 만났던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런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본문을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힘들다. (3) 셋의 후손들이라는 견해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웠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가인의 후손들이 낳은 딸들을 사람의 딸들로 보는 견해다.  

 

나는 세 번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셋의 계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고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가인 계보에서 태어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죄에 동화되어 갔고 그로 말미암아 더 깊고 

위험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넉넉치 못한 식량으로 연명하던 

셋의 후손들에게 어려서부터 고기를 먹으며 자란 여인들을 목격하는 것은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당연히 건강했고 그들 중에는 용사도,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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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견해가 더 타당한가를 떠나서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했던 마음에 내면화된, 

구조화된 죄의 패턴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 많은 세대가 흘렀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 사람은 에녹 단 한 사람 뿐이었다. 가인의 후손들은 풍요로웠지만 더 깊이 타락했고 

그나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던 셋의 자손들도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말씀 대신 죄를 택했듯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러한 죄의 패턴은 우리에게도 남아 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